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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시민들이 납부하는 전력요금에서 3.7%씩 떼어 마련하는 전력산업
기반기금이 정부나 전력사업자의 ‘쌈짓돈’으로 전락

□ 기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국회심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항목 및
항목별 예산규모가 확정되고, 사용 후에는 국회의 결산절차를
통해 집행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

□ 동 기금은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신산업, 도서벽지 지원 등 전력
산업의 기반조성 및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지출이
이루어지고 있으며, 

 ㅇ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내에서
공급이 어려운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□ 이런 목적과 용도를 감안하여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
기금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, 전력기금은 동 범위내에서 
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부 전력산업과 노건기 과 장(044-203-5240)
정기훈 사무관(044-203-52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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